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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작년 한 해는 코로나 19의 시간이었다. 불시에 들이닥친 그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오래된 시간이 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이 시간이 

끝이 나겠지만, 이 시간을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 훗날 온갖 양념을 

가미해 들려줄 이야기 말고,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속도보다 훨씬 재빠르고 

추상적인 시대에 대한 진단들 말고,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의 증언자이자 목격자가 

되어주면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간의 현실을 좀더 생생하고 

견고하고 알맞게 붙잡기 위해서 말이다. 

 2020년 12월 12일, 두 번째 학술대회 두 번째 날, 세 명의 발표자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의 시간 일 년의 경험들을 각자의 구체적인 

위치에서 들려주었다. 그 경험들은 발표를 위해 공들여 모아 분석되고 

정리되어 있었다. 그 경험들이 공유되고 있었던 그 시간 우리는 길고 긴 

터널에서 다만 끝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를 조금이라도 혹은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첫 번째 발표자 황지은은 「코로나 19를 통과하는 세 명의 

디자이너」에서 그것을 터널이라기보다는 안개가 짙게 깔린 도로라고 불렀고, 

그 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리는 운전자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명의 친구 디자이너를 인터뷰했고,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코로나 19의 시간 속 삶의 느낌들을 붙잡았고, 이를 아름다운 

에세이로 엮어 우리에게 선물처럼 내어준다. 우리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삶을 살리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의 맛을 본다. 

 철학자 정지은의 발표문 「코로나 19 시대의 학습하는 몸과 새로운 

강의실」은 코로나 19의 시간이 준 절묘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 기회란 

철학이 기술에 대해 보여왔던 뿌리 깊은 불안감이나 위화감 가운데 근거 

없는 쪽을 비로소 편안하고 편리하게 퍼내어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코로나 19의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켜주는 기술들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렇듯 기술과 전에 없이 가까워진 기회를 이용해서 정지은은 그 기술을 

사용한 비대면 수업의 경험을 더 깊고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그가 

현상학자이기에 우리는 기술과 몸과 경험의 풍부한 연관에 대한 묘사들을 

선물 받는다. 

 영국 경험을 들려주는 김종균의 「코로나 19 시대의 디자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기획되었다가 급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디자인해야만 했던 한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까지의 생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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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모험담을 들려준다. 여러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새롭게 

익히고 사용해가면서 완성해간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상황에서 디자인 

요소들이 어떻게 새롭게 배치되거나 활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종균은 이로부터 몇 가지 귀중한 실용적 함축 내지는 교훈들을 

이끌어낸다. 

 사람들은 코로나 19의 시간을 종종 전쟁의 시간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잘 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적과 힘겹게 싸우고 있다. 

 발터 베야민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이한 현상의 출현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경험의 가치 하락”이라고 불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말없이 돌아오는 모습을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전달 

가능한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럴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돌아온 그들을?” 전쟁은 영웅들의 모험담을 낳고 이야기를 낳지만, 아무런 

전략도 없이 진지전으로 치러진 제1차 세계대전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코로나 19의 시간이 말하자면 전쟁의 시간이라 할 때 그것은 

벤야민이 보았던 시간, 즉 경험의 가치 하락의 시간일까? 전달 가능한 경험이 

거의 없는? 슬픈 이야기건 기쁜 이야기건 그 무슨 이야기도 낳지 않는? 

 “N 개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디자이너들과 한 철학자의 경험을, 그리고 그 경험이 

내포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가 아직은 경험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 경험의 가치가 하락하여 경험이 

공유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경험이 공유되지 않아 경험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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